	그린테크, 실리콘밸리의 사람ㆍ돈 빨아들이는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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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가 세상을 바꾼다 (中)◆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는 최근 40년 동안 지켜 온 반도체 분야 사업에 더해 태양전지 제조 분야를 새로운 투자사업으로 선정했다. 

마이클 스플린터 회장은 "태양전지는 원유나 석탄 등 다른 에너지 산업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태양전지 사업 분야가 회사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린테크놀로지(GT)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기술(IT) 붐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실리콘밸리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산업 가능성에 주목한 벤처캐피털의 자금 유입으로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에서 GT 분야 기업들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액수는 2억7100만달러(약 2600억원)에 달했다. 전 세계 GT 투자 규모(8억8400만달러)의 3분의 1에 달한다. 

성장성과 함께 리스크를 철저하게 따지는 벤처캐피털이 GT 분야 투자를 늘리는 것은 "그린테크놀로지가 황금알을 낳는다(green is gold)"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3년째 고유가가 이어지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탈석유`로 선회하자 벤처캐피털이 안심하고 투자에 나선 것. 400여 개에 달하는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이 지난해 3분기까지 이 지역에서 투자한 규모는 52억달러(4조78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 같은 기간(46억달러)과 비교해 13%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이 쉬워진 GT 분야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 새너제이, 프리몬트 등 베이 에어리어 인근 지역에서는 새로운 캐시카우(현금창출 사업)로 바이오 산업과 그린테크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곳에서 창업한 바이오기업만 수백여 개에 달한다. 연구개발(R&D)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태양전지 기업인 선파워의 연구개발 비용은 29%나 늘어났다. 칼 가디노 실리콘밸리 리더십 그룹 회장은 "최근 실리콘밸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클린테크와 바이오 분야의 성장성"이라고 말했다. 

론 레시 태양에너지공업협회 회장은 "태양에너지 산업은 최근 5년간 40%나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된 결과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택이나 자동차에 대한 각종 에너지ㆍ환경 분야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4년 상반기부터 승객용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방출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했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앞으로 10여 년 동안 25% 줄이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백만개의 지붕` 프로젝트를 관철시켰다. 주 예산 30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캘리포니아 가정 100만가구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연료 분야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바이오 연료 분야는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투자 가운데 9%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2분기까지 1년 동안 7%에 달하는 임금 성장률을 보이면서 바이오 분야 인력들은 다른 구직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수전 루카스 콘웰 SD포럼 사무총장은 "바이오테크와 라이프 사이언스가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며 "GT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환경개선, 자원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 지역에서도 벤처캐피털 자금의 GT 분야 유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럽은 북미나 아시아 지역에 비해 온실가스 규제 강도가 높아 벤처캐피털의 포트폴리오에서 GT 분야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다. 

유럽 내 리딩 벤처캐피털인 3i는 최근 벨기에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일렉트라윈즈 지분을 사들였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일렉트라윈즈는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3i는 일렉트라윈즈의 사업이 본격화하는 내년 1억유로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